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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글라스울 5만톤으로 증설! 
문막공장 2만톤 증설로 최대 5만톤 생산 … 단열재 시장 선두 노려

금강고려화학(대표 고주석)이 불에 타지 않는 난연재인 글라스울(Glass Wool) 생산라인을 강원도 문막공장

에 증설하고 8월29일 통전식과 함께 가동에 들어갔다.

총 공사비 650억원이 투입돼 새로 가동에 들어간 3호기 라인은 공장이나 조립식 건물 등에 사용되는 샌드위

치 패널 전용 글라스울 생산라인으로 1일 65톤, 한해 2만톤의 그라스울을 생산할 예정이다.

이에 따라 KCC는 문막 1, 2호기 공장과 함께 총 1일 190톤, 한해 5만톤의 그라스울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

됐다.

샌드위치 패널용 글라스울 Board 생산능력(2003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M/T)

구  분 생산능력

금강고려화학 50,000

하니소 15,000

벽  산 15,000

합  계 80,000

KCC 관계자는 “1980년대 초 샌드위치 패널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시장규모가 매년 평균 30%씩 성장

하고 있으나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이 적용된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발

생하는 문제점이 부가되면서 화재 초기진화에 유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난연 또는 불연성을 확보하

고 있는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2003년에만 전주 실리콘공장 신설에 3000억원, 

여주 유리공장 4호기 증설에 1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

불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불연재와 난연재

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.

글라스울은 유리의 원료인 규사를 고온에서 녹여 섬

유화한 인조 광물섬유로 불에 타지 않아 유독가스가 

발생하지 않으며 단열과 소음을 차단해 주어 단열 및 

흡음재로 사용되고 있다.

그라스울을 코어 단열재로 사용해 만든 샌드위치 패

널은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생산․공급되고 있으며, 

현재 KCC, 하니소, 벽산 등 3개 기업이 생산하고 있

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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